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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는 가정을 중시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서적과 세미나가 

그러나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실제 많은가정이 위기를맞고 있습니다. 급변히는시 

대의 흐름 속에서 가정을 묶어 주던 끈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래 

부터 가정을묶어 주던끈은한계가있었습니다. 가정은말씀의 끈으로묶여 있어야합니다 

(엠 6:17). 말씀이신 예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에만이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 

하면 십자가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기 때 

문입니다(히 3:6).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며(엠 6:D, ‘주안에서” 자녀를 양 

육하며(엠 6:4), “주 안에서” 서로 사랑히는 부부(골 3:18)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주일은 제4차 성찬식이 있는 어린이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히 2.3부는 가족 연 

합예배로 드립니다.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더욱 십자 

가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한주간 성찬의 의미를 감이 미음에 새 

기며 진실한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부와 3부에 자녀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은 성찬에 대해 미리 가르쳐 자녀들이 경솔한 행통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3부 예배 시 혼잡이 예상되오니 중직자 가정은 2부 예배를 드리시 

기 바랍니다. 모든가정은빠짐없이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풍성한예배를통해서 느슨 

해진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의 힘으 

빈 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어찌해야 할까 제지들은 고민하였습니대마 14 :1히. 이 때 

자신이 먹기 위해서 가지고온한소년의 오병이어가제자들을통해서 예수 

님 앞에 놓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직을 놓고 기도한 후 모인 사람틀에 
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 14:2이.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었습니대요 6:9). 아마도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 
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음식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 소년에게 처음부터 음식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말씀이 어린 소년을 변화시켰습니다(히 4:12). 그래서 초 · 중 도서실 개 

관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시설 하나를 더 만들어서가 아니 

라 이 장소가 복음을 깨닫고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갈 은총의 공 

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관 4층에 있는도서관이 청년과장년을위한복음 

의 공간이라면 이곳은 어린이와 중학생틀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λ념씨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녀들과， 복음을 사랑하는 

어린이 · 중학생을 위한 공간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대녹 18:16). 이 

곳에는 십자가를 전할 일문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도서 600여 권과 연령에 

맞는 영상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 주일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실황으로들을수도 있습니다. 말씀을통해 변화된한소년이 기적의 오병 

이어를 드렸듯이 초 · 중 도서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천국일문이 이루 

어 낼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관련 도서와 영상자료를 기증받습니다 문의/사무국) 

흩훌훌텀훌훨. 
7일(주일) 저14차성찬식 ( 1 -5부애|배 시) 

어린이 · 어벼이 주일 (가족 언요벼|배 2.3부) 

10일(수) 교구위원외 언신 애|배(수요 2부 에배 시) , 정기 당회 

17일(수) 교획주변 전도(수요 1부 애|배 후) 

21일(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교구 및 교외악교) 

23일(화)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가도외 

로 풀수 없도록 굳게 할 것입니대히 12:잉. (*영아 유아 유치부는 자처|예배) 

밑씀은 나의 생명! 

~f촌짚(2) 
(옵 1:3) 

세상의 지혜로 인한 자존심 

에톰족속은그들의 지혜에 대하여 커다란자존심을가지 

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각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 

다(옵 1:8).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페 미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옵 1:7). 여러 

분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친구가 있으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그것들을신뢰할수 있는것들이라고생각한다면 여러분은스스로속고 있는것입니 

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할 것 

입니다. 

영혼을 눈 멀게 하는 지존심 

자존심은 여러분의 눈을 어룹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위에 어떤 것을 세우든지 그것은 

잘못된 기초입니다. 자존심으로 기득한 경험담들은 여러분을 노리는 속임수에 문을 열기 시작합 

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방해할 때 그는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올바로 쳐다볼 수 

없게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할것이 있다면 오만한자는사람들에게속는다는사실 

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의를 생각한다면 매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 

준의 관점으로 의를 생각한다면 자기 의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기 의 

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 

음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자존심은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자존심 

자존심은악한길로여러분을이꿀어 갈것입니다. 에돔족속의 자존심은그들을사납고， 형제 

를 미워하게 하고， 냉담하고 공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옵 1:10,14). 그들은 예루살램이 적에게 점 

령당하는 불행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그 미음이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짓밟습니다(옵 1:16). 실제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들의 

미음에 원수를 모셔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편을 드는 자와 같이 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 

냉담하게 되고， 그 눈은 멀게 되며， 그들의 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그들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옵 1:16,17). 

섭자가는 인간을 자존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존심은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계속합니다. 에돔의 자존심은 그들을 전적인 멸망으로 몰아넣 

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진리요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에서의 자존심은 멸 

망으로주저앉게 하였고야곱의 자존심은여호와하나님을향하여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자신이 자꾸작아지게 해야하며 마음에 있는자존심을버리고대신에 십자가의 은총으로채 

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낮아진 만큼 십자가는 높아질 것입니다. 

김성관우/잉목사 



82006년 4월 30일 주만흥헌 저1887호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빼r r빼 

ARE YOU THE EXPECTED ONE? 
(18)And the disciples of lohn reported to him about all these things. (19)And summoning two of his disciples, lohn 
sent them to the Lord, saying, Are You the Expected One, or do we look for someone else? (20)And when the men 
had come to Him, they said, l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saying, 'Are You the Expected One, or do we 

look for someone else?’ ... (28)[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women,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lohn; ye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God is greater than he. (Luke 7:18,...28) 

Can”mmy””Omωu뼈」 
question to Jesus? Why wou비」끼|띠d th에1끼|녕s man , of all men , ask such a 

question? Did someone hit him on the head causing him brain damage? Did 

prison make him crazy? Did he change overnight into a hypocrite? What 

was going on with John that would make him ask Jesus this question? His 

disciples had just reported to him that Jesus raised a widow’s dead son 

Right after hearing this miraculous news,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to the 

Lord , saying , "Are You the Expected One, or do we look for someone 

else?" (v.19) Coming from John, this really is a strange question. 

From the womb, God chose John to prepare and witness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angel Gabriel prophesied to his father, Zacharias,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will drink no wine or liquor,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le yet in his mother’s womb.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sons of Israel back to the Lord their God. It is he who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티ijah ， ‘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Lk.1 : 15-1 기. How could such a man wonder if Jesus was the 

Messiah? 

From infancy to manhood , John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 

growing up in the deserts “ until the day of his public appearance to 

Israel"(Lk. 1 :80). His first sermon was, "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Mt. 3:2). His ministry unified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nd prepared the way for Jesus' ministry. He was the one 

crying out to the people because he wanted to share with them what he 

knew and they did not. Luke 3:3&4 says, “ And he came into all the district 

around the Jordan,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ready the way of the Lord , 

make His paths straight.’ " His job was to proclaim the Messiah ’s comlng 

His preaching woke-up the Israelites to what was really happening . He 

c1 early showed them who the Messiah was. Given this situation, how is it 

possible for him to ask Jesus、 this question? 

John baptized Jesus in the Jordan. As soon as Jesus came up from the 

water, John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as a dove and lighting on 

Him(1\11t. 3:16) . He testified, "1 have seen the Spirit descending as a dove 

out of heaven, and He remained upon Him"(Jn. 1 :32) . John actually hea 

Testament predicted that the Messiah would do, and Jesus had done them 

to reassure John of who He was . He told John’s two disciples “ Go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the poα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Lk. 7:22). Jesus also said, 

"Blessed is he who does not take offense at Me"(Lk. 7:23). Whoever does 

not doubt, He will bless 

Jesus knew John needed this truth . He was not the Messiah who would 

overpower the Roman government or bring John earthly riches in this life 

He was the Messiah who wouJd spiritually c1 ean poor sinners, “ Then the 

eyes of the blind wi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will be unstopped. 

Then the lame wi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mute will shout 

for joy " (lsa . 35 :5&6) . This was Jesus' ministry work! Isaiah further 

described the Messiah’s mlnlstry, “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and freedom to prisioners;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lsa. 61 :1&2). 

The Messiah was coming to bring salvation . John 3:16&17 says, “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Paul understood this truth, "and the grace of our Lord 

was more than abundant, with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in Christ 

Jesus.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비 1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1 am foremost of 

all" (1 끼m . 1 : 14&15) . 

As a Christian, you need to be careful . John saw and heard the truth of 

Jesus Christ , but he needed to hear it again because of his own 

expectations. 1 Corinthians 15:58 says, “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eabJ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Hebrews 10:38&39 also 

says, "But My righteous one sha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 soul has no pleasure in him . But we are not of those who shrink back to 

destructi마， but of those who have f빼 to the preserving of the sou l. " 

John the Baptist believed in the Messiah, but he believed in his own 

making of the Messiah . Pl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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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음추얼셜교 l 

오칠 그01'1 답신01오니 01Dl? 
U8)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U어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랴오리이까 히라 하매 잉이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오실 그이가당신이오니이까우리가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하니… 때)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낳은자중에 요한보다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18""28)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 

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혹시 누군 

가에게 머리를 맞아서 뇌 손상이라도 입은 걸까요? 아니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한 것일까요? 밤 씨에 위선자로 1:1]-뀌기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세례 요핸l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제지들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보고를 마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자n찌 그는 제자들 중 두 사람을 주님께 보내며 말했습니 

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19절). 질문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질문이 아 

닐수없습니다. 

세례요한의출생 

하나님은 요한01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싹도의 오심을 준뼈}고 증거할 사람 

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가브리옐 천사는 요한의 아버지 스7밤에게 이렇게 예언했습 

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입어 이스라엘지손을주곧저희 하나님께로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 

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 

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녹 

1:15-17).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야인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 

니까? 

세례요한의사역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즉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녹 

1:8이 요한은 빈 들에서 지내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이 가끼왔느니라”까 3:잉. 이것이 파 외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구약 

과 신약을 통합했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히는 하늘 

의 비밀을나누기 위해 외치는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3， 4은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의 책에 쓴 바 굉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명탄케 하라” 그의 역할은 메시야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말 

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짝 긴장한 채 현 상횡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메 

시0바 누구인지 분명하거l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과 예 

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막 올라왔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대마 

3: 1에. 그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패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혔더라?' (요 1: 3잉. 요한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짜 3:17). 예수님께서 7r77r이 오 

셨을때요한은자신을둘러싼무리들에게말했습니다. “보라세상죄를지고가는하나 

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요한은 이런 고백까7.1 했습니다. ‘내가 보고 꾀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 1:34).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당신이 진정 그 

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례요한의 의심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이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흥해지고 자신이 감옥에서 쇠해져 갈 때 요한 

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야로 바라보았지만 정치적， 경제적인 결 

괴를 기대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 

다. 그러나 요한이 생각한 영광은 세상적인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 

이 되시면 자신은 죄수가 아니라 총리가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야에 대한 왜곡된 지식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보낸 두 

제자들앞에서 예수님은 “질병과고통과및 악귀 틀린 자를많이 고치시며 또많은소경 

갱생판육사 

을 보게”하셨습니다(21절). 이것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야의 행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뻔거l 자신이 누구인지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의 제7.r들 앞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두 제자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뺀l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퉁이가 깨끗함을 받 

으며 귀머거리가들으며 죽은자가살아나며 가난한자에게 복음이 전따된다하라’(녹 

7:22).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히는 
자는복이 있도다?'(녹 7:23). 의심하지 않는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메시야 

예수님은 요한11게 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로마 정부를 전복 

시키거나 이생에서 요뺀1게 세상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을 깨끗케 하시는 메시야였습니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 

리의 혀는 노래하리니”μr 35:5 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야 

의 사역에 대해 계속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입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부으사가난한째l게 아름다운소식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니를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따하며 여호와 

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싸 

61:1,2). 메시야는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17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Z꿰다 멸망치 않고 영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싱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비울은 이 진리를 이 

해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미쁘다모든사람이 받을만한이 말이여 그리스도예수께서 죄인을구원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팀전 1:14，1잉.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말 

씀을 틀었지만 자신의 기대치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고린도전 

서 15:5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히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앓이 

니라” 히브리서 10:38， 39 또한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믿음으로말미암아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 

가침륜에 빠질 자가아니요오직 영혼을구원함에 이르는믿음을가진자니라” 세례 요 

한은 메시야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것은 자신이 만들어 낸 메시야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 

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 

듭나게 해}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 

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벨전 1:3,4).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요한마저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누 

가 신자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님을사랑한다고말합니다. 그러나돌아서면그들은믿음에 어긋나는온갖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 

다. 자신을 의지할 때 의심이 생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히는 성도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앓으로 은혜와 명강이 너회에게 더욱 많을쩌어다 그의 신기 

한능력으로생명과경건에속한모든것을우리에게주셨으니 이는자기의 영광과덕 

으로써 우리를부르신 자를 앓으로 말미암음이라?' (벨후 1:2,3).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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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늑l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 1). 뻗옐 찬S때는 대학부와 청년부 

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달은 천국 일꾼입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영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헌신된 사명을 갖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 

라는 주님의 명령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 

종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사로서 젊음을 바치 

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충현의 젊은이들은 항상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힐 수가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분을 십자기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엘 찬S때는 이러한 구원의 축복 

이 감사하고 기쁜지 이에 감격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싶어하는 대학부와 청년부 지체들로 구성된 젊은이들의 찬Sπ9입니다. “찬송하리 

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흘 대로 예수 그리 

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 있게 하시며"(받전 1 :3). 

찬~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요 

4:24) 받옐 찬양대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 
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젊은이 

들이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드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가치 

관으로서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참된 기쁨과 평요떨 누리게 되며 나아가서 주 

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천국 일꾼들로 주님이 사용 

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흔f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Af창” 희l수념의 주~1 

멤옐 찬S때와 오케스트라는 주일 5부 예배(오후 3시)를 섬기고 있는 찬양대 

입니다. 120여 명의 찬양대와 20여 명의 오케스트라 대원이 젊음의 때에 온 힘을 

다 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뱉앨 찬 

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밝고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며 젊은이들만의 패기와 힘과 

정성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찬2J:은 찬S때원 모두가 합심하여 부르는 사랑의 

하모니로서 예배 중 찬St은 모두 악보를 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 우리의 관계는 찬양을 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 

는 전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감 있는 찬양， 믿음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사를 외워서 불러야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영혼 갚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콕조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격의 찬양을 

놓<<>f “견캔타하흥 
새lf촉부를 수료하며 

’ 주님을 맙고부터 이 기회를 두 번 다시 농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의 죄를 외개하며 새 생멍을 주신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오역민) 

’ 오'1 싫어서 꾀도 많이 냈었는데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닝과 새까 

족부 선생닝의 사E때! 암사드립니다. 주닝을 믿고 앙상 마음이 가볍고 즐 

꺼워졌습니다. 무슨 임이 생끼든 주님과 의논6배!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까슴에 영원이 살아 계심이 아닐까요? (조!검의) 

’ 저는 중국 언번에서 왔는데 지난 5년 동안 힘든 나날로 웃음을 잊고 살 
았습니다. 그런데 안 집사님의 민도로 교호!어1 나오'11 되었고 그 뒤 제 얼굴 

에는 웃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닝을 만나고 잦은 '1쁨을 꼭 전아며 살겠 

습니다. (밍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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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우언한 '1회에 교회에 나오제 되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음 알게 되었습니다. 

에수닝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혀|에 과사합니다. (이진O~) 

’ 중악교 때부터 교외에 다니고 에수닝을 믿었지만 믹번Òp11만 믿있는데 이제야 살아 계신 여!수님 

을 마음 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대로 예수닝음 농지 않고 살고 싱습니다. (박영숙) 

’ 오늘 새까족부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로 세상이 바꾸!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l수닝 

을 만나면서부터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제 삶이 완전 ÒI 바꾸!었다는 생l뻐| 새삼 주님의 사E뻐! 암 

사아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영민) 

’ 정말 주님의 은혀|메 암사뿐입니다. 수료아'1까지 이끌어 주신 여|수닝의 은혀!를 찬앙합니다.(조| 
O~ 大:~\
。 21

’ 살O~，~면서 누구에게도 맏아지 못아는 임든 상황틀을 예수님께 털어 농으며 매운만마다 '1도에 

응맴H 주셔서 놀랍고 더욱더 여|수닝응 사랑6꺼1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주닝만 의지하며 잠 

된 삶을 실F겠습니다. (오뼈!렁) 

’ 복음의 말씀을 통째서 저1 만의 조!악된 마음을 발견아고 외개할 수빡11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환 

ÒH진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맡아보았습니다. 주닝이 제 요뻐! 살아 '11셔서 제 맘을 늘 주장 

아시길! 끼도합니다. (김정숙) 

’ 의미 없던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낀너가도록 징검다리를 내려 농아 주신 여|수님의 사료뻐| 갚 
사합니다. 이 땀 위에서 늘 호|개하며 마음의 평안음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서 끼|뽑니 

다. (김대성) 

편집실) (정리 

" 20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해 온 시동생의 '1도를 주님께서 이제야 응답하섰나 봅니다. 시동생의 

말이 늘 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정의 임든 상왕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교효! 까라고 권먼아는 

시동생의 권유까 '1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에서 까족 모두가 큰 명안을 느끼 

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힘든 상왕은 번아지 않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제 e때! 있음을 암사합니다. 

(과떤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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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Dt 찌 

복음을전하는기쁨! 7개7‘{찌ht4t n{음」둥 주홉소ι{ 

이번 선교는 저에겐 첫 선교였기에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공효배 도착 

하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늦H게 사역을 할 때는 어떻 

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은 하루 하 

루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끔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흔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글로 쓸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흔들을 효t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 

게 큰기쁨이었습니다. 

도착한 첫 날부터 저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 

래서 온통 진흙빛 물로 세수며 샤워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왜 사역지를 이 

런 곳으로 정했을까?’ 라는 불Ð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눈 수술을 두 번씩이나 

했던 저로선 이 흙등떨에 세수하는 일이 두렵고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왔니?’ 하는 성령님 

의 음성을 듣게 되어 “주여 ! 이 죄인을 용서하옵시고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주옵소 
서라고 회개하였습니다. 

특히 생후 3주 된 아기가 있는 집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 

다. 아직 아기의 이름을 짓지 못했다며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 

투멸 하셨는데， 우리 팀의 ‘한 집사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엘리사뱃’ 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성령님 임 

하셔서 이 가정에 복음의 열매가 넙치고， 그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 

는 도구가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준비보다는 오직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선교를 할 수 있다 

는 단순하고도 가장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사역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영흔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오지 사역에 들어갔으며 길을 잃어 잘못 간 곳을 통하여 더욱 귀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등， 가는 곳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담대 

한 용기를 주사 부족한 언어로도 큰 어려움없이 팀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마 

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서 사는 것도 

불쌍한데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영흔을 생각하면 오늘까 

지 좋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주님께 나는 아무 것도 보답해 드린 것이 

없는 죄인임을 갚이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 

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 
윤수정4고등부 1 텀) 

에수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들의 합성 

선교지에 막상 도착하여 보니 제 기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현지어를 준비했지만 제 

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 

는 가톨릭 현지인들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변질된 믿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선교지의 더위와 습기， 모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완전치 못한 자기부인의 관성에 따라 타성에 젖은 전도를 하려는 자 

신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자신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단과의 싸움이 정 

말 힘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텀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현지인 

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말 나약한 저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0 1 형배) 

사역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을 싫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흔들을 믿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거부할수록 더욱더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 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저 

에게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지금까지 나 자신에 관한 기도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거 

부하던 영흔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진흥1) 

군사 지역에서 사역하던 중， 우리 팀은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어쩌면 추방당할 위험에까지 직 

면했습니다. 팀장님이 경찰과 면담하는 동안 우리 팀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눈을 뜨고서 차례대로 

랄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쪽에서 팀장님이 경찰과 웃으면서 나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 

두는 숙소로 돌아와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준형) 

선교를 가기 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셨고 저희들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한 영흔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들에게 복 

음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더 깨어져야 함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매순 

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을 깨닫는 선교였습니다. (오 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대학부 각 팀의 간증문에서 발줘| 

r ‘;-.. ---< , .. .. 

이진모(권사， 12교구) 

이번 주에 졸발아노 선교텀 

기 간 팀 팀장 

5월 1 일(월) - 5월 9일(화) 10교구 4지역 ~여o쳐E 

5월 1 일(월) - 5월 9일(화) 11 교구 3지역 ;Ct>}7ζ3ji l: 

5월 1 일(월) - 5월 9일(화) 3교구 6지역 문영규 

5월 1 일(월) - 5월 9일(화) 16교구 2지역 현준봉 

5월 2일(훼 -5월 1 0일(수) 1교구 3지역 구원섭 

5월 2일(화) - 5월 1 0일(수) 초등부(1 ) 지규성 

5월 2일(화) - 5월 10일(수) 3교구 8지역 한현석 

5월 3일(수) - 5월 12일(금) 7교구 2지역 최대환 

5월 5일(금) - 5월 1 3일(토) 9교구 2지역 fl 즈 o으A Ci{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기 간 팀 팀장 

4월 27일(목) - 5월 4일(목) 15교구 4지역 김태식 

4월 27일(목) - 5월 6일(토) 7교구 1지역 ~g~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3지역 김원호 
、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5지역 한만교 

지난주에 도착안선교텀 

기 간 E口| E口l :g

4월 17일(월) - 4월 26일(수) 12교구 4지역 강창식 

4월 18일(화) - 4월 26일(수) 3교구 5지역 저o차o스 1 

4월 18일(화) - 4월 26일(수) 직 원(5) 최준호 

4월 1 8일(훼 -4월 27일(목) 5교구 5지역 정태동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15교구 2지역 이강근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I 15교구 3지역 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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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01냐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 간다. 난 

모태 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만 그분을 알고 있 

었다. 성장하며 ‘난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당연 

히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도 했었고 솔직히 불 

과 1년 전까지도 주님의 실존을 의심했었다. 이처 

럼 힘들 때 도저히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예수님을 찾았고， 진짜 주님 

이 계시다고 확신할 때는 단지 수련회에 갔다 온 

후 정도였다. 

이런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단기 선교를 갔다온 후부터 였다. 실은 단기 선교 

를 준비 할 때도 나는 영적으로 부족했다. 심지어 

사역 중에도 난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힘들 

때는 주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사역은 끝났으나 여 

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겐 그것들 

을 해결할 능력조차 없었다. 그때 ! 난 다시 주님께 

기도했고 간구했다. “도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친구들과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찾 

았다. 절대 풀리지 않을 실뭉치처럼 얽혀 버린 모 

든 일들이 술술 풀렸다. 그랬다. 예수님은 내가 태 

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 

고 지치셔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혹여 이런 죄인이 

넘어지진 않을까 내 발을 붙들고 계셨다. 또한 내 

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핍박할 

때도 항상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 

지 함께 해 주셨고 영원히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함께 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t 충현교회어f L~온 f.. f 켈마 얀 도H 
서부터 tHJEH 요습어l 눈을 옷 

떼던 승육On~ “나 서 옷 엽고 

노21f헬- 꺼떠l요 해서 잔ODFcIf 

옥지나(중등3부) 

추만흥헌 제887호 

훌과 나눔 

복음을 께받은 *권뚝옐꼴을 쇼땅하예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 왔는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려 주었는가? 또 나는 얼 

마나 십자가 앞에 바로 섰는가?’ 라는 생각들이 저를 두렵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12명의 초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 무식하지만 축호 전도를 하 

는 방식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을 심방하였습니다. 가정을 심방하면서 전화 심방이나 면접 심빙에서 알 수 없는 아이 

가족의 기도 제목들과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성격과 신앙의 갚이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저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 할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저 

도 모르게 무뎌져 가는 저의 죄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 

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혹은 알면서도 내가 무시하는 그 순긴에도 제 심령에 찾아와 문 두드리셨습 

니다. “재복아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저는 비록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는 못 하지만 선생인 제가 사도 바울처럼 십 

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본으로 보여준다면 어느 순간 아이들은 보혈의 은총으로 성 

령님을 의지하는 천국일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영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권재복(교사， 조등부) 

감샤또감샤의찬양l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 

니다. 하지만 저의 찬양과 신앙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뀌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불가리아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 그런 주님을 찬행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중에 진짜 믿음， 진짜 찬양을 깨달았고 그 때 저의 찬S띈 제 

가 좋아서 부르는 찬양，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불안하던 저의 몸은 평안해졌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그 후 저의 찬양이 바뀐 두 번째 계기는 고등부에 올라와 찬양대를 하면서입니다. 찬양대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주님을 향한 찬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찬양대원 모두가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 

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드린 찬양은 물론 주님께 드리 

는 찬<6l'이었지만 ‘나의 감정과 기분이 많이 섞여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 

S댄}게 되었고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죄인의 찬양을 받아 주시는 주 

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혀I쑤녕 ̂I-량! 혜수념 찬쌓f 
(유아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백) 

이승훈(고등부) 

잉상 호산on~ 성1κH릉 통해서 추닝메 

。3망을 동렇 수 있어서 강사해요. 성 

1κH릎 통해서 t「양을 많이 양꺼I 되었 

어요. 항상 추닝머l tf양요로 영망 폴 
에 서게 되었어요 성에서도 “승옥o f 챈f 뭐여l요? 1~르 리는 호잔01까 도l김 1 (도합니다. 

처 추세요.” t벼 영성t-f 연승t-I-.고 1(분 좋을 때도 놓 

때도 언제나 f「양을 엽어l 닿고 지내는 요습。 t 장으료 

은쉽M 되네요. 더윤더 즐겁게 옐성t-f 교호l 생홍냥H 
서 복응으l 능력요료 궁젠t태I 자랐오연 좋겠!o;요. 

앙 어려서부터 여l수닝을 조며Ft-I-는 사량요로 성장 

했요변 하는 소%뻐l서 tHJEH흘 t-I-11( 되었 
승니다 0(-.작 야1( 같은 규린이지만 어려운 

찬송1~를 반복t-~변 r:.~ 오l우고 또 1 (쁨으료 찬 

양응 드리게 되어 장 강사항L/타. 

잉상 은진。m 죠그만한 압숭을 옐어 샌'!t-I-연서 0 1-1 ( 선사처링 11뻐하는 요 

승。 f f..~랑스러워요 0;런 야。 t릎 사링냥f시는 여I수닝으I 은총。 I 은진o I!.( 삶응 추관 

해# 수시딩 1 (도합L/r:.~. 

"k 2냐11f~월 된 여/f..(까 끄변 tF%F을 향 수 잊응llU 영려했는데 엘 추굉 내내 찬송1~를 
부료띠 그 야이흘 통해 1h정이I 조딴01 끊이치 않는 은혀/어/ 갑사하고 빵。.Fclf릎 t-~연 

서 아이 스스로1~ 유야부어l 적응을 장 t-r-궤 도(0; 11뼈요. 

’; 처응 빵JEH릎 하고 싱어 서연。m 번처 tf%F 
대에 서l1/ 되었는데 처응어I는 서는 갱응 망성이 

r:.~1~ 지긍운 。 f추 좋0 1-향L/다. tHgkH에서 챈t 

t-I-111 도I연서 교호I어l 요는 껏올 더육 좋。I-t-배I 된 

껏같습니다 

ft ‘ttftkH 하니ll~ f..1f미있고 정말 1(뻐요 ” 이렇 

꺼l 및냥f는 f.. 1인이를 위해서 더육 11도하겠습니 

다 

ft 여l수닝으l 은혀l료 태어난 궈0=1운 0;린 양 한 마리1~ 

무럭무렉 자2~ 웃응 꽂응 추는 추닝으l 자녀까 되었당니다. 

2511f웰 된 혀l은on~ 밥응이 장 얀 되면서도 켈성tl tHf하는 오습을 보니 정말 갑 

사한 c l-응01 응니다 여l은이1~ 요증은 지긍llh지 배운 센f등을 수시로 소리내어 즐 

겁111 부를 때 영마인 L~소차도 01렇게 은회l릎 많01 받는데 tκf닝 。 f버지머l서는 엘 

0바 11뼈t-I-성w요? 양요료 여l은on~ 추닝으l 영광응 위해 항상 fF%F하고 조「%F을 
통해서 추닝안을 높이는 자녀까 되11흘 1(도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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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부는? 

자원몽사부는 미와， 달란트， 주일 몽사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와 몽사는 주로 1-19교구의 자원 

O~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교회에 나와 맡껴진 구획을 성소하고 있습니다. '1도원과 동산은 팀별로 몽사를 

하고 이스니다. 요즈에느 서교E!드이 마이 보사하고 이스니다 다라E 복사느 다라E르 까지(O)!저 저사 
02 ' lð I 0 I ,- M t:j , " 2 L- 0 ' 1:근 L-2 ' L ‘。 0 '

전기 1 ， 음양， 영선 ， 조겁 ， 식당) 성도들이 몽^to~고 있고， 주일 몽사는 주일 오전 8시 20분 기도호|를 시작 

으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몽사까 시작됩니다. (믹쯤율 Ef4잡사 서'1) 

주님의 몽 된 교회를 사빵때 에배 드러고 말씀음 배우는 여1배당을 깨끗이 정소아는 갯은 구원 얻은 성 

도들의 E앤안 모습이라고 엉각합니다 이제 2년째민 자원몽^I어1'1쁨으로 g때마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주 

님의 은혀!에 암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훈 옥"'f， 지되 

‘믿음이 없으면 아나닝을 '1보시게 할 수 없다(0111 : 6)’라고 했습니다. 이저럼 자'1를 부인하지 않으면 

봉사도 할 수 없고 '1쁨음 느밀 수까 없습니다. 사외에서 지위까 아무리 농을지라도 이곳에서 자끼를 부민 

O뻐 호땅실 정소마지 마다하지 않는 갯을 볼 때， 이껏이O빨로 자끼를 부민아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Ì-I망옥(장로，부앙 

자원봉，A.f를 ÆI적fðf며 달라fl 점은 ? 

작은 담란트이지만 끼!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재 전산 당란트에는 많은 몽사자들을 믿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자까 아니더라도 전t때 달란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섰으면 종겠습니q. (OI~1옹 만삶l 

사 전산당'2/) 

몽사를 시;핸}면서 매주 수요 1부 에배를 드리제 되었습니다. 주님이 깨11 예배에 대한 은혀|를 더 뭉성 

01 내려 주시밀 원하섰던 갯 딛습니다. 또만 주넘븐 제 생각을 뛰어넘어 교구 식구들의 몽메 밴 몽사를 보 

게 아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틀이 ̂ ~말적으로 동장O~는 모습에 제가 더 은혀1를 받고 있습니다. rsI홍 '1 ~I.수 

:;}"'f， 18교듀 팀'2/) 

찬뺨f는 모습에 븐혀1를 받고 주닝께 제 삶을 더 드리지 못힘을 회개하며 주일에 봉사를 시챔}였습니 

다. 이전보다 더 끼쁜 맘으로 주닝을 섬밀 수 있게 된 껏이 암사합니다. 낌잉'1 ~/사 봉씨 

새선자틀이 몽사를 6때 교회에 잘 정죄에때 까는 모습음 보며 븐혀|를 받습니다. 모든 성도닝들께서 

도 부담 갖지 마시고 원O~.는 시1뻐! 오셔서 몽^t어! 동g빠신다면 놀라운 븐에의 경염음 아실 껏입니다. 

( 이잉잉 gf4g씨 12교구 팀'2/)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몽A에씨는 성도틀의 모습이 정말 O띈다워 보입니다. (이강 

근 ef수:;}"'f， 15교구 ~''2/) 

매주 와요일 권사님들이 기도원에서 몽사를 0μ|고 ， 토요일 새벽예배를 마지면 안수집사님들이 종떤동 

t뻐I'~서 몽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3월에만 3 ， 800영의 몽사자들01 동잠을 O~셨습니다. 중직자틀이 교효| 

를 돌아보며 몽사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더 자고 넘짐을 정엄합니다. (O/~，앵 e샤~/)..f， ~깨 

주gI대l 봉사하"<"1면서 대~IIl스드1f 7lC:，뻔? 

주일에 교호| 주변을 정소아고 있습니다 정소를 아려 나까면 1시만 정도까 소요되는데 교호| 근저에 사는 

만 친구까 저머| 전와를 길이 왔습니다. 교외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밀엽!니다. 그는 교21를 다니지 않는 친 

구였는데 자원옹사자들의 수고로 깨끗OH~ 꺼리를 보며 교효|에 대애서 종은 마음을 까지게 되었다고 합니 

다. (O/~1앙 안수:;}"'f) 

새신자 안 부부까 매주임 아짐 8시부터 12시마지 자신들이 집에서 직접 성소 도구를 까져와 교호! 정소 

를 하십니다. 그 모습음 보며 많은 도전툴 받습니다. (믹녕씩 et수:;}"'f， 종무j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국수를 까져오시다 바드1때| 국물을 흘리셨는데 몽사자 한 분이 자신의 손수낀을 

임른 떠내서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1는 이런 분들이 있'1에 저흐|들은 더 임이 

납니다. (정영래 만수:;}"'f， 신당당쟁 

잉도들께부특띤Ig람은? 

교효| 시설을 사용안 뒤에는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섰으면 합니다. (빅쯤율 e샤잡"'f) 

선교에 밍요만 몽사를 어떻게 때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제십니다. 주일에 이느 때라도 봉사부에 오시면 

진절6배! 만내어 드립니다. 또 평일에 몽사를 원하시는 성도님틀은 사무국에 신성을 하시면 안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OI~1앙 ~I:수징새 

3월부터 교외 내에서 분리 수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잠이| 주시'1를 부탁 드립니다. (억녕씩l ef수g” 

오들도 Of1Jj없이 수고하는 이들의 Æ~/017111아/ 우리는 O띔C얻 교효때서 주딩이 주Æf.슨 은뼈를 더 풍 

잉ðl 얻t으며 에배를 드리고 교저/흘 Lf.울 수 있I습니다. 그러나 이툴 뿐~fOI 아니라주담이 주신 듀원의 은혜 

를 11저 맏븐 우리 모투1f 교회를 더 A땅에f고 Of껴 주삼 오길l 그 달7If^I 주딛이 주산 멍링을 살천ðf，슨 

g도 1f 되11를 11도합니다 펀집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본당 102호( L~선 421 )로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특히 충현기도원과 충현동산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행훨애 측휴훌 짧웹r) φ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sQy 찬 1.J.88장 대 앵혼애 쨌 tJJ.지니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05 김기순 7 장년2부 최순흐1(11) 1331 이요한 19 정년1 부 남용철(15) 

1306 앵흐 19 ‘외선부 1332 나여균 17 장년1 부 김 광(2) 

때 영혼에 햇빛 /11치니주 영광효}란헤 이세상어떤 빛벌다 이 빛 더 빛나데 주님께서는우 
1307 강톨가 19 외선부 1333 최재우 12 장년1 부 김현미 (9) 

1308 도야 19 외선부 배춘식(13) 1334 굴랴 19 외선부 석혜림(1 1 ) 

리에게 제 작년 n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거르지 않고가정 예배를드릴수 있는은혜를부어 주셨 
1309 강동훈 19 중등3부 임금순(1) 1335 루드밀랴 19 외선부 이서륜(1 1 ) 

1310 샤인후 19 외선부 성대열( 1 6) 1336 주수영 19 외선부 장순자(11) 

다 하지만사단은우리가주님의은혜안에서사는것을가만히두지않았다.가정예배를시ξL하고얼마 1311 로빈 19 외선부 1337 유밍 19 외선부 장순자(11) 

되지 엠f어머니가디스크수술을하셨는데 당뇨에 의한합병과수술후유증으로 건징이 악화된 것이다 결 
1312 임효정 9 청년2부 김재호(16) 1338 박승언 19 정년 1부 신혜영 (2) 

1313 박절순 19 중등3부 이영숙(9) 1339 장은미 19 청년 1부 안증남(2) 

국눈과뇌에 곰팡이 균이 퍼져 왼쪽눈이 실명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병원에서는미음의 준비를하라고하면 1314 이성관 19 중등3부 이정님 (9) 1340 손영여I . 10 정년2부 이현숙(6) 

서 한번도써 본적이 없는신햄蘭으로치료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는머리가1:l}늘로찌르는것처럼 아프 
1315 유영준 19 중등3부 오재일(9) 1341 천은화 19 대학부 권연숙(6) 

1316 김형철 9 청년2부 김옥희(16) 1342 이선주 19 대학부 이순애(6) 

다고 동F셨고 정말로 고한러운 과정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에 찬양하며 고뚫 이겨내고 계셨다. 1317 이장기 19 대학부 이순옥(17) 1343 장경희 15 장년 1부 

‘내 영혼에노래있으니주찬gk합니다주귀를기할μμ}다듣고계시네’ 
1318 강민정 19 중등2부 전하예(8) 1344 바중 19 외선부 황정0 1(7 ) 

1319 황영학 1 :i!ιEI5-닙「 황경분(1) 1345 포조어 19 외선부 황정미 (7) 

집에 남아있는기족들은더욱간절히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드렸다 ‘'-"1-'캉의 주님! 다시 온기족이 모여 함 1320 유은영 19 고등부 황경분(1 ) 1346 상상 19 외선부 리나(19) 

께 찬송부르며 가정 예배를드릴수 있게 허i빼주서l요 이후어l 센하게도엄마의 질환은빠랙1 치유되었 
1321 한엘림 19 대학부 정승진(16) 1347 김미심 19 대학부 장경욱(6) 

1322 김효순 7 장년3부 고승균(18) 1348 이오흐1 6 장년 1부 최숙자(6) 

고 의사들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듯 기뻐하며 조심스럽게 퇴원시켜 주었다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1323 김지은 7 중등3부 김은심(7) 1349 정희경 6 정년 1부 전흥렬(9) 

주함깨하실 때그 평화내꺼l깃들고주은혜꽃피너r’ 최근에는， 수십 년간예수쟁이라고나를핍박하던종손 
1324 김지애 7 대학부 김은심 (7) 1350 유지인 5 정년 1부 서혜덕(5) 

1325 진영수 19 청년2부 조연이(6) 1351 채승혜 19 청년 1 부 김선주(2) 

인 아버지가세례를받으셨다. 올설에는제사를 폐하고추도예배를드리시더니 이제는 안 믿는삼촌흙1게 1326 _ 이승수 19 정년 1 부 김준희(1) 1352 백혜숙 11 장년1 부 정혜실(14) 

1327 조금형 8 장년 1부 우정자(8) 1353 문세원 19 대학부 

복음을전하시겠다한다. ‘주의 영광빛난그 빛 내게 비점주시옵소서그 밝은 얼굴봐올 때 나의 영혼기쁘 1328 이혜경 19 청년 1부 정청길 (13) 1354 문미원 1 정년2부 

다” 주님이 살아 계심으로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영훈은 언제나햇빛이 비칠 것임을 진실로 믿기에 나는 더 1329 노금남 8 장년3부 김순곧(9) 1355 제임스 1 정년2부 

1330 배옥자 8 장년 1부 강회장(9) 

욱찬양하기를쉬지 않을것이다. 조|선 명(집사， 할렐루야 찬앙대) g옹 충현교회의 한 ::;f주이 되::;1흘 원캉μ/는 분은 본당203.호 새::;f주 용혹질로 오J<ÞI 바합니r::U양 



저1887호 주만흥헌 

교획쇼석 

텅 2006년 4월 30일 

지도의창 활훨 충현 
장소:길릴리올) 2006년도 제6차CMTC 훈련 (교육과정 :2주간 

디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경애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힘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성도들이 자기를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지고예수그리스도를통한부활의 

은총을전하게하소서. 

a 없)3년도 단기 선파}모든선교훈련이 하 
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 

가없게동남서; 

에 1.1.1 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 

되는교회주변 전도를통해서 많은영흔들이 

주께로돌아올수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주어진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전으로함 

께지어져 7때송남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 하 

r 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X바게하소서. 

0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λ}랑의 실천으로세 

워진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 

거냐남서. 

a 교회에속한재댄유지 -동산 복지)을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 

도하소서. 

5월 14일(주일) 

선교현징의 영적 상황 

2005년도 선교사려IÀ맥 경험 및 개선 사항 

교、회직원 모집 

2. 자 격 
3. 찌|줄 서류 

·단기선교팀장훈련 

일 시 :5월 3일(수)， 10알쉬 

수요 2부예배후 

장소: 베다니홀 

연합회관 3충 연합웨딩흘 
4 김민절 군(김태연 집사， 왕진 

숙 권사의 아들， 8교구)과 송유 

경 앙(송인섭 집사， 장순화 집 
사의 딸， 구미 하은교회) 1 5일 
(금) 15:00 갈렬리훌 

5 이재용 군(홍현숙 권사의 아들， 
7교구)과 이수현 앙(이대양 씨， 
김인숙 씨의 딸， 7교구) 1 5일 
(금) 15:00 코리아디자인센터 6 
충컨벤션흘 

6 앙희욱 군(양영식 씨， 김상월 
씨의 아들)과 최신정 앙(최계 
출 성도， 신조자 권사의 딸， 11 
교구)/6일(토) 13:30 강남 Y웨 
딩컨벤션 

7 정재홍군(최양옥집사의 아들， 
18교구)과 김은희 앙(김상욕 

장로， 고순안 권사의 딸， 여의 
도순복음교회) /6일(토) 14:00 
한양대 통문회관 6충웨딩흘 

5월 7일(다음주일) 

사도행전의 선교 

2006년 단기선교 정책과 빙항 

• 장년3부 종동원 전도집회 
일 시 : 4월 30일(오늘)， 12:3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대상: 60대 남녀 성도 

5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르| 
주일예배 (장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II m W V II 
7 원용철 김단용 석영식 정선현 박홍규 료왕렬 김경숙 김은호 

5 14 조종환 정청길 김은철 진학래 최윤덕 전삼진 최영실 황은선 
21 권명옥 정태두 구재완 박덕양 김승곤 홍순길 황명숙 홍복기 

28 차신득 김의철 전은배 이계인 김구형 윤상철 바「4ι셔기 김순임 

구 분 

재11강(18:10-18:50) 

찌12강(19:00-19:때) 

모임 

1 권사회전체회의 
일시 ‘ 30일(오늘) 15‘00 
장소‘ 갈렬리흘 

2 안수집사 3지호15월월례회 

일시 1일(월) 05:40 
장소， 갈릴리흘 

대상 ’ 11 ， 12 ， 13 ， 14교구 

3, 권사회 전체 임원 기도회 
일시 : 3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별세 

1 최달순 은퇴전도사(고정순 집 
사의 모친， 김송진 성도의 장 
모， 3교구 개나리1구역) /26일 

별세， 28일장례 

결본 

1 지상혁 군(지영일 집사， 홍인 
숙 집사의 아들， 1교구)과 김수 

정 앙(김광일 집사， 양영희 권 
사의 딸， 19교구， 복된교회 ) 1 5 
일(금)n:oo 갈릴리흘 

2 김현중 군(김신국 장로， 전옥 
순 권사의 아들， 1교구)과 신진 
영 앙(신현광 집사 이영희 집 

사의 딸， 19교구， 약대교회 ) 1 5 
일(금) 13:00 갈릴리흘 

3 김진상 군(김상운 씨， 이용희 
성도의 아들， 약수교회)과 김 
현영 앙(김덕기 장로1 권은희 
권사의 딸， 11교구， 강릉노암교 
회) / 5일(금)l3:00 한국기독교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5/ 1(월) 

설교자/기도자 | 조규호/김 영수 ‘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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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금) 

김준희/유재훈 

5/4(목) 

이창수/박민호 

5/3(수) 

이경준/조성훈 

5/2(화) 

이재영/이덕규 

I필틀훌E훌톨 예배담당 안내 (5/3-5/7) 

날짜 여|배 찬양 사 호| 기도 서E “ 「

5/3 수요 I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호산나 찬양대) 이경준 정호진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마 2}1-12) 안치원 목사 

5/3 수요 11 죄인괴수날위해 (실로암찬양대) 김태석 융자옥 다소사람사울 (행 9‘11) 최종철목사 

5/5 금요집회 바이올린 이에스더 / 초등부 중창단 / 바라톤 오상덕 고광환 정진호목사 

5η 주일 I 〈예배전찬양〉 황진섭 원응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녹 7:18-28) 윤수일 목사 

5/7 주일 11 나의 사랑하는 책 외 / 현악4중주(소년부 · 중등부) 양재웅 김단용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녹 7:18-28) 김성관 목사 

5/7 주일 m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외 / 현악4중주(소년부 · 중퉁부) 정현민 석영식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녹 7:18-28) 김성관 목사 

5/7 주일 W 날마다 주와 버성겨 외 /소프라노 김송자(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나광영 정선현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녹 7:18-28) 이종대 목사 

5η 주일 V 거기 너 있었는가 외 / 벤엘 오케스트라 김영훈 박홍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녹 7:18-28) 햄철 목사 

5η 주일찬양 소망부 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 할렐루야 찬양대 정충신 표왕렬 생 명(요 6:53-58) 장 훈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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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민 
선교위원회 

안창덕 
5교구 

위건량 
새7택잉F육부 

최종철 
유년부 

이성진 
15교구 

이창수 
고드부 

이정훈 
중등2부 

김성관 

· 부목사 

이종대 
2교구 

여국근 
4교구 

고광환 
13교구 

이희식 
6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경준 
대학부 

정성영 
9교구 

. 우|임목사 

이 훈 
빼뻐원징 

차신득 
채1똑~육부징 

전홍렬 
선교위원징 

김환기 
X뻐교육위원짐 

김구형 
4교:찜 

정태두 
전도위원 

김영달 
2교램 

정청길 
긴축위원징 

이달옥 
새팩흙부징 

정선현 
17교구징 

임창식 
잉Df누열친g때징 

김형곤 
유년부징 

송두섭 
징년1부징 

김규석 
중등9부징 

노광헌 이병학 
당회API 유지재단이사 

최무길 이창호 
1교댐 예배위원 

임무천 진홍용 
16.교구장 행정위원징 

한송규 김영수 
전도위원 앓부징 

안통현 황의만 
예배위원 빼~~원 

박덕양 이태식 
집년a부징 봉째원 

조종환 배춘식 
제1교앓1원장 13.교댐 

노영한 박철구 
진앙위원징 전도위원 

강철형 김영은 
예배위원 전도위원 

함철주 윤석민 
i 랑E때부징 휠헬루O씬잉때정 

김창국 김중선 
A엠부징 8교댐 

김신국 전계식 
O맨친g때징 대학부징 

석영식 구재완 
초등부징 고등부징 

유상태 박상대 
~ 유이부징 중등3부징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남선우 김종구 
충현기도원깅 

이종석 
기획위원장 

김단용 
딩회부서기 

이형수 
진도위원짐 

이계인 
실로잉진S때징 

권명옥 
몽Af위원징 

최지윤 
10.교구집 

고제숭 
6교구징 

김송곤 
턱이부징 

김연근 
，112교육위원징 

진학래 
1a교구징 

전은배 
중등1부징 

신선길 
5교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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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1lI부 예배는 잉어1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랑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때9 니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iock 
Worship Service, and Sri 뻐kan， Chinese, Mong이 lan ，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0' ciock Worship 않rvice 

1.모집 부문 경비직 

충현기도원주뱀예 
세례교인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천서(타교인) 

4. 서류 쩌|줄저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ð' 552-8200 (내선 때 

차량 

오전 10:()() 본당앞출발 

금요집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자o -λ‘-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보」 단 U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보」 다 u 

금요집회 저녁 7:30 보」 다 U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홍순애 
12교구 

강덕필 
14교구 

김정희 
15.교구 

강영미 
소미부 

l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입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교사송요한 

김연식 
11교구 

김정연 
2교구 

김정자 
17교구 

잉태주 
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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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사 

신통자 윤인숙 
1교구 10.교구 

이옥주 김말자 
5교구 6교구 

최문실 전은희 
7교구 16교구 

이복순A 류진희 
19교구 9교구 

옥미자 이복순B 
새기족S육부 3교구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 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 : 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ι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7빠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T Z가나』꾀ι~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구분 시 간 장 -끼L‘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 00 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